
1. 서론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는 코로

나바이러스 팬데믹에 국제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

나라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원, 가족 소득지원 등 다양

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컸다

[1]. COVID-19 팬데믹 초기에는 이러한 충격이 엄청

난 결과를 감히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는 이 시점에서 수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피해는 천문학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개개인

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 및 개인파산도 늘고 있다

고 보고 되었다[2].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실업, 소상

공인들의 도산까지 국가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막

대한 정부 자금을 시장에 살포하고 있지만 자금의 실제

적인 체감도는 낮다고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

다. 코로나19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빈곤이란 상황에 처

하게 되는 반면 금융기관의 수신금리가 치솟아 한때는 돈

을 낳는 “천민자본주의적 박탈감”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사회적 위화감과 불안이 더욱 가

속화되고 있다[3].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은

과거 경험했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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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국제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

나라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원, 소상공인 소득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컸다. 본 연구는 장기화된 COVID-19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그리고 각각의 가족구성원

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OVID-19에 따른 가족갈등 및 위기 해결방법은 

가족에 대한 집중적 지원, 가구성원들간의 유대 중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평등한 가치관 인식이 가족

갈등과 해체를 저지하고 가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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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ecember 2019, the world faced a crisi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Korea has made efforts to stimulate the economy in various ways, including basic income 

support for all citizens and income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rolonged COVID-19 affects the family, the basic unit of society, and each family member. 

The family conflicts and crisis solutions due to COVID-19 are as follows. It is to have intensive support 

for the family, program support for strengthening bonds between household members, and recognition 

of equ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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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파티가 지속되면서 실물 경제성장 대비 가계 부채가 

대폭 늘어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4].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정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엄습하였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전반에 

직격탄을 주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관련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코로나 이후 금융취약성,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커졌다", ”코로나 이후 빚투·영

끌․금융 취약성,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경총 "코로나

19 경제위기․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화 절실","경제활

동참가율, 코로나19 2년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

구직단념자 62.8만명 '역대 최대', 장기실업자도 13만

명 육박“, ”코로나로 국민 70% 소득 줄어, 44% 정신건

강 악화”,“ 코로나19 시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의 소

득이 줄었으며, 월평균 124만8천원 감소” 등등의 내용

들이 기사머리를 장식했다[5,8-11].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점차 커지고 있는 경제 

위기는 마치 무시무시한 공룡과 같은 존재로 우리들 앞

에 나타났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빈곤층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빈곤기간도 장기화 될 전망 속에서 

경제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분명하다. 경제적 위기

에 처한 현실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가족에 까지 

연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하나둘씩 

해체되기 시작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학계, 정책가, 그리고 여러 시민

단체 사이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결

과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

부분의 논의들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이라던가 혹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등

의 긴급하고 직접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보다 근원적이

고 복합적인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요

구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은 신

규채용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등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몸 담고 있는 가정

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된 

COVID-19 상황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그리

고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본론

2.1 COVID-19 팬데믹 속의 경제적 위기와 주변 파장

COVID-19 팬데믹의 파장은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

치가 갖추어져 있는 서구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눈부신 고속 성장을 경험한 우리사회는 

COVID-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란 개념이 매

우 낯설고, 대비책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태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닥쳐온 질병의 팬데믹

은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COVID-19

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 및 개인파산에 대한 충격을 완

화시킬 수 있는 장치란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었다. 고

작해야 자신의 “가족”일 뿐이며, 그나마 이러한 가족

제도도 산업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면서 전통적인 상

부상조의 견고한 가족구조는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가

족이란 체제도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뿐이다. 전통적

인 가족이 보였던 위기극복의 내성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오늘날과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의 현실

에서 직장을 잃은 가장이 가정을 버리거나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타기 위한 자해행위 혹은 자녀나 배우자에 대

한 상해행위 등은 현대 한국가족의 허약한 모습을 확인

시켜주는 일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제도적인 복지정책은 열악하고, 전통적인 

가족적 상부상조의 지원망조차 무너진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결국 개별 가정이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개인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고 대안이 미비한 

현실 속에서 가족중심적인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복지

차원에서의 정부 대응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

서 전대미문의 질병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미

치는 영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 봄으로써, 이에 대

한 적응력 향상과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보기로 하겠다

2.1.1 개인적 측면

2.1.1.1 자아상실감과 우울증

우리 사회에서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성취 하는 일을 

통하여 확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제적 어려움

은 곧 자아정체감의 저하로 이어져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6]. 또한 코

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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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득원인 노동력을 팔 대면 노동시장의 지각변화로 

인하여 생존권마져 위협 받게 되었다.

2.1.1.2 학습된 무기력감

근로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감

(Learned Helplessness)을 경험하게 된다[7]. 즉, 자신

에게 벌어진 상황이나 사건을 스스로 제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방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

다고 믿고, 포기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

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연장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감이 증가하게 되어, 급기야는 정서적․ 신

체적 질환이 나타나 고통을 겪게 된다.

2.1.1.3 자살 및 의욕 상실

자아상실, 우울증,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감 지수가 높

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적 현상이 자살충동이다. 흔

히 스스로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미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의욕 상실

을 경험하며 과도하게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누적되면 자살 충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자살

예방상담전화(1393)」에서 코로나19 이후 자살상담전

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자살 상담

건수가 53%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8]. 길어진 전염병 

팬데믹의 끝은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감될 위험이 다

분히 있다[11].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절반이 지난 코로

나19 이후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설문결과조사가 보고

되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 자살사건이 12건

으로 월평균 2건이던 지난해보다 거의 3배로 늘었으며,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사례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자살

사건은 불안장애와 우울이 대부분이며, 특히 가족의 동

반자살이 늘어서 정신적 건강에도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9].

2.1.1.4 신체적 증상

길어진 코로나19는 우울감, 분노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옴과 동시에 체중감소 혹은 체중 증가와 같은 신체

적인 변화도 가져온다. 가령 수면장애, 답답함, 욕구

감퇴, 피곤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혈압변화를 분석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의 혈압이 지난해 하반기 말 월평균 3.8mmHg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연령,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가 거의 없이 일정한 혈압상승이 나타났으며, 정서·

사회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한 집단의 평균혈압을 상

승시킨다는 서구의 연구보고서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0].

2.1.2 가족 및 사회적 측면

가장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엇

보다도 가정의 경제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

온다. 특히 가장이 가족 내의 유일한 소득원일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실질적인 생계부양자인 가장

의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인하여 아내가 임시직 등의 저

임금 취업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직업 상실,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자살의 증가, 

가족원의 자살로 인한 가정파괴, 부부갈등 증가에 따른 

가정폭력, 자녀 양육 문제, 친인척관계 등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야기된 문제들

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로 인하여 기존의 가정은 

불안정한 체제로 진입하면서 급기야는 역기능적 가족

관계로 가족해체 및 파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증가하

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 내에서 생계를 담당해왔고, 아내는 가사노동 및 

양육을 담당하였으므로, 생계담당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남편은 권위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실감은 다른 무엇보다도 보상하고자하는 남

편의 욕구가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부부갈등, 

가정폭력으로 표현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갈등 및 

폭력은 가족해체의 주요 이유가 된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도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일반적

으로 경제적 위기는 위기 이전의 가족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코로나19 위기 이

전에 가족관계가 원만하였던 가족은 코로나19 위기극

복에 가족원들간의 협조체제가 잘 되는 반면에, 코로나

19 위기 이전에 갈등이 존재하였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란 요인 하나 만으로도 

가족해체가 발생할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의 

비자발적 실직상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 내의 

갈등과 긴장감의 고조는 가족 불화, 가족 별거, 그리고 

가족해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 직후에는 부인이나 다른 가족들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기간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족 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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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계도 더욱 강화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장기

간에 걸쳐 해결되지 못할 때는 가족 전체가 총체적 스

트레스를 겪으면서 해체되기 마련이다. 특히 표면적으

로 가족들의 유대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는 가장의 권위 상실, 자녀들의 불안과 배신감, 부부간

의 불신과 소원함 등의 역동적 역기능이 진행되면서 서

서히 가족이 와해되어간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 해체

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주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가족이 해체 과정에 진입된 

상태에서는 가족 스스로의 자체 해결 능력이 미비하여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방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 시기의 비자발적 실업

으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 규범이나 윤리에 반하는 행동

들이 나타나면서 범죄행위로 연결되기도 하고, 비자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들이 저질러지면서, 실

직자들이 범죄자, 혹은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 실

제로 미국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의 비자발적인 실

업율 상승이 6.7%의 살인사건을 발생하게 하였고, 3.4%의 

폭력 범죄율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되었으며, 2.4%의 재산 

관련 범죄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2].

2.1.3 성 차별적 측면

기업의 인력조정과정에서 여성은 해고대상 0순위, 

특히 맞벌이부부의 여성은 0순위, 그리고 다자녀를 둔 

여성, 한 자녀를 둔 여성, 임신한 여성 등등의 순위로 

매겨진다는 말[13]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얼마 전에 대기업의 구조조정 속에서 퇴출 된 직

원의 80%가 여직원이라는 사실은 결국 여성을 대상으

로 정리해고를 감행하였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밀어내기 의도는 단순히 여성에

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즉 상당수의 정규직장을 가지고 있던 가

장들은 인력 및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논리에 의하여 임

시직이나 계약직, 혹은 언제 퇴출당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생계수단이 가장으로 

일원화되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

이다.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신가부장 이데올로기가 등장

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

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가부장적인 가족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함으로써,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은근히 강요함으로써 여성들의 노

동시장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14].

이러한 의도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보수적인 회귀를 

촉구하면서 남성들의 위치를 확장하고 여성들의 노동 

및 사회활동을 가정 내로 제한시켜 안정적인 노동력을 

생산하는 일을 전담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내몰리거나 월급이 삭감되거나 

혹은 직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

성들도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더욱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15]. 즉 한쪽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양보와 희생으로 일자리를 내어 놓아야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실직에 처한 남편을 

위하여 일시적이고 단순한 이차 노동시장에서 아무 일

자리라도 가져야 하는 여성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자본과 기업의 논리, 그리고 가부장적인 

논리의 이중적 억압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2.1.4 고용정책적 측면

코로나19 이후 정부주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대책들은 다소 일회적이고 실리보다는 명분이 

앞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문제에 대

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정부의 목소리는 일반 서민들의 삶에 크게 도움

이 되지 못하는 임기응변적인 정책들만을 내놓고 있다

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는데 정책관련자들은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최근의 정부

주도하의 경제위기에 실질적 대책에 관한 몇 가지 특성

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4.1 남성중심적인 구직정책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률 증가폭

은 여성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비자발적 

실업자 구제정책들은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의 대상자들도 대부분 

남성이며, 각종 보험이나 실직수당의 수혜자들도 남성

이다.

2.1.4.2 단기적인 임시적인 일자리마련 정책

현행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예방차원의 근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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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미비하여 장기적인 고용창출은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2.1.4.3 전통적 성별분업을 강조한 가부장적인 성격의 

경제 지원 정책

남성은 생계부양자이며, 여성은 가계 운영 및 가사노

동자라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기초로 한 경제 지원 정

책은 여성을 유동적인 노동자군으로 편입시켜서 경제

적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2.2 COVID-19 팬데믹 이후의 생활 변화

최근의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2019년 4.3%에서 

2020년 4.0%이다. 2018년 한국의 빈곤율은 16.7% 

OECD평균 12% 보다 높다. 한국의 지역 간 GDP격차

는 OECD 21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크다[11]. 우리나

라는 지역 간 소득 및 고용의 격차가 상당히 크며 그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가족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

다. COVID-19 이후 비자발적 실직자 가족의 생활방

식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2.1 소득의 감소와 지출의 축소

코로나 19 시기에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생활변화

에서 무엇보다도 소득감소로 인한 지출의 규모의 축소

가 가장 눈에 띄인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

비, 자녀교육비, 주거비, 이자 지급, 각종 공과금의 순으

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 가정의 50.4%가 

생계를 유지하는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1,2] 생계보장책이 가장 급선무임을 보여준다. 

2.2.2 생활방식의 구체적 변화

COVID-19 위기로 인하여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63.6%로 나타났다[1,2]. 특히 친교

활동과 외식을 줄이고 자녀 사교육비를 중단하였다. 또

한 문화여가활동을 자제하고 여행이나 휴가를 검소하

게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2.3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 이후 가정폭력을 경

험하였다는 비율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족에

서는 6.6%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배우자가 있는 가

족에서는 약 13%로 높게 나타나[1,2] 비자발적 실직으

로 인한 배우자의 폭력증가를 보여준다. 한편, 배우자

가 있는 가구 중 이혼 혹은 별거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여성실직자 7.9%, 남성실직자 10.8%로 가

족해체의 우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2.3 COVID-19 팬데믹형 가족갈등 및 위기실태

2.3.1 가족위기 유형

COVID-19 팬데믹 이후 가족갈등이나 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는 증가하였다. 물론 COVID-19 팬데믹 이

전에 가족유대감이 견고했던 가족은 나름대로 어려움

을 극복하지만, 불안정하던 가족은 COVID-19 팬데믹

이 기폭제가 되어 가족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가족

의 균열의 가시적인 현상이 가정폭력이라고 보면, 가

족 갈등이나 가정폭력 상담 건수의 증가는 경제위기가 

가져온 소위 「COVID-19 팬데믹형 가족위기」라고 하

겠다. COVID-19 팬데믹형 가족위기는 가족구성원 전

체가 동시에 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크다. 즉 경제위기 이전의 가족 위기는 주로 부부관계 

혹은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기로써 상당기간 적

응기간을 거치거나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보호장

치 등에 관심을 두었으나 「COVID-19 팬데믹형 가족

위기」는 가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고 가족이 동

시에 와해 되어버리는 현상으로, 벌어진 틀을 봉합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이 순식간에 일시에 

와해되는 특성이 있다. 이미 경제적 토대가 무너진 가

족 내에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지지대마저 무너져 버

린다면, 더 이상 가족원들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

어져 버린 것이다. 「COVID-19 팬데믹형 가족 위기」에

는 자포자기형, 책임전가형, 그리고 부인외도 및 가출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자포자기형이다. 해당형태는 

남편의 감봉 혹은 비자발적 실직이나 불안정한 직장생

활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을 무능력자로 낙

인찍고, 음주나 외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무기력감을 

상쇄하고자 주변 가족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일수록, 자신의 가계

생계를 담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포자기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계부양자였던 남편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제력 대신 폭력을 통

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다. ② 책임전가형이다. 해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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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남편이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라고 간섭하고 마음

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한다. 남편은 경제적 어

려움으로 인한 현재 상황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살림

을 잘못 한데서 온다거나 가족원들이 낭비하기 때문이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에 부인이나 자녀들에

게 폭력을 행사한다. ③ 부인 외도 및 가출형이다. 해당 

형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에서 근로를 하지 않

은 남편 대신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취업을 한 부인

이 외도를 하여서 생기는 부부 갈등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로 써,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남편

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폭력을 당하는 상당수의 부인들이 가출을 시도하게 되

어서 가족이 해체 위기에 몰리게 된다.

2.3.2 가족 위기 실태

2.3.2.1 가정폭력 및 해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든 보고를 하였다. 그 

원인은 가정폭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적 지원이 소홀해졌고, 가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원가정 내 돌봄이 지속되면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거나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COVID-19로 경제상황은 악화되었고 소득단절은 심

화되면서 가정폭력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지만 신고 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2.3.2.2 가족관련 범죄

생활이 궁핍한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어린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은 최악의 범죄행위,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시켜 자살 위장극을 벌인 사건, 아버지

가 독약을 넣은 요구르트를 아들에게 먹인 뒤 달아난 

일등 경제적 위기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

고, 부모의 절대적인 소유물로 보고 끔찍한 범죄의 대

상으로 삼는 사건들이였다. 또한 생명보험을 탈 수 있

도록 부도난 사업을 넘기고 자살한 가장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심리적 공황상태로 자

포자기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보

험금으로 대신하고자 하고 자신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생계형 범죄라는 점에서 COVID-19

에 따른 경제위기의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가족공

동체의식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고 기본적인 

인륜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가족갈등 및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일반적으로 위기는 급성이며 주관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에게 무능력함을 안겨다 준다. 또한 동일한 위기일

지라도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련의 경제적

위기는 개인에게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에게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식을 심어주어 가족의

뿌리가 흔들리고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신속한 개입과 제한된 목표, 그리고 구성원들의 

협동이 모아지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개인의 내적

자원과 환경적인 외적자원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위기

극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2.4.1 가족의 복지기능 회복

비자발적 실업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가족

의 복지기능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물론 과거

와 같이 위기 해결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복지기능과 국가의 복지정책의 균형 있는 

접목을 시도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족

의 복지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분야(조세감면, 주

택정책, 여성노동정책, 모성보호정책 등)에 걸친 종합적

인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한 가족중심적인 가족

복지지원체계가 복합적으로 구사되어야 한다. 특히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갈등 및 위기는 경제적인 

부분인 물질적인 구성요소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만으

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

다. 그리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고유의 가족기능 중

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던 상실된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

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재고하여 기능적으로 변환시켜

야 한다.

2.4.2 사회적 안전망 구축

COVID-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비록 일자리를 잃었다 할 지라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적응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와 재취업을 위한 정보수집 및 충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주도하에서 각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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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확대 적용, 공공부조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

망 구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이므로 가족의 갈등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

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사회적 안전망은 변화

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이

어야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4.3 가족의 구조조정

경제적 공급자로서만의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

지로써,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써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부인도 경제적 책임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평등한 성역

할을 모색해야 한다. 가족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인 가족

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

의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가족의 구조를 보다 창조

적인 역할과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함께 정서적 지지기능을 극

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4.4 여성에 대한 실업 및 고용대책 강화

남편이 실직하였을 때 부인마저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면, 가족해체는 더욱 가속화된다. 따라서 

남편이나 부인의 어느 쪽이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

록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비록 여성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기는 하지

만, 가족 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용대책을 강화하여 남편만이 

유일한 생계부양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편과 

부인이 공동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양부담을 

공동책임으로 부여해야한다.

2.4.5 상담 프로그램 실시

가족갈등 및 해체는 주로 정서적인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실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상담내용으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위기 가족 상담프로그램, 비자발적 

실직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가령 가족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느끼게 되면, 갈등 해소 및 상대방 이해하

기 등을 훈련하고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시도해야 하며, 

실직에 직면하였을 때는 자신 혹은 가족구성원의 실직

은 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상담을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갈등 

및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미시적인 방안과 더불어 거

시적인 정부 및 관련기관의 통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가

능한다고 본다. 즉, 각종 대처방안들은 상호연계성을 보

일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므로, 개인, 가족, 그

리고 지역공동체 및 정부와 지방정부의 밀접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3. 결론

COVID-19 팬데믹이 가속화되면 폭동이나 크고 작은

사회적 소요가 더욱 증가한다. 장기적인 고실업과 중산

층의 몰락, 빈곤층의 확대 등은 사회적 기반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가족은 주로 가

장이 생계 담당을 하는 1인 의존적 형태이므로, 가장의 

비자발적 실직은 곧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

어진다. 게다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진 COVID-19형 비

자발적 실업의 여파는 단순한 표면적인 실업률의 수치

가 가져다 주는 충격보다 더욱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전망의 역할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최근의 COVID-19

팬데믹은 가족관계, 가족 가치관, 그리고 기본적인 가족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가족갈등 및 해

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상형으로 여겼던 중산

층 가족마저도 생존전략형으로 변모를 하면서, 가족에 대

한 불안은 더욱 깊어간다. 가족에 대한 집중적 지원, 가

구성원들간의 유대 증가, 그리고 평등한 가치관의 인

식만이 COVID-19 시대의 가족 갈등과 해체를 저지하

여 가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N. R. Bae .(2022). A Study on COVID-19 Fear, 

Vaccine Accept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1), 

253-259. 

DOI : 10.15207/JKCS.2022.13.01.253

[2] N. R. Bae. (2021). A Study on COVID-19 and 

Changes in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2), 281-286. 

DOI : 10.15207/JKCS.2021.12.12.281

[3] O. S. Lee & J. H. Lim. (2021).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172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5), 479-488.    

DOI : 10.14400/JDC.2021.19.5.479 

[4] H. S. Jeon. (2017). A Family Bereaved by Suicide: 

Applying the Crisis Intervention Model and 

Structural Family 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25(2), 375-400. 

DOI : 10.21479/kaft.2017.25.2.375

[5] News Tomato. (2022.04.14.).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

=1117409&inflow=D#

[6] H. S. Jeon. (2017). A Family Bereaved by Suicide: 

Applying the Crisis Intervention Model and 

Structural Family 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25(2), 375-400. 

DOI : 10.21479/kaft.2017.25.2.375

[7] S. J. Kim. (2015).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Therapy as Suicidal Crisis Intervention.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73, 

1-30. UCI : G704-000875.2015.73.006.

[8] News Tomato. (2022.04.14.).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

=1117409&inflow=D#

[9] News Dong-A. (2021.06.0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

09/107354177/1

[10] News Hankyoreh. (2021.08.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

ral/1009296.html

[11] The JoongAng News. (2022.05.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155

[12] H. W. Jeon, H. C. Lee, S. J. Yun & H. J. Lee.

(2021). Factor of Quality of Life during 

COVID-19 era among 69 countri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7(3), 59-70. 

DOI : 10.22900/kphr.2021.47.3.006 

[13] H. E. Lee & S. J. Kang. (202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0(3), 247-259. 

DOI : 10.23949/kjpe.2021.5.60.3.18

[14] S. K. Ha, H. S. Lee & H. Y. Park. (2021). Impact of 

COVID-19 on Individual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cusing on Differences by Age Group. 

Therapeutic Science for Neurorehabilitation,

10(3), 111-122. 

DOI : 10.22683/TSNR.2021.10.3.111

[15] S. S. Moon. (2021). COVID-19 and the social 

structure that makes lonely Koreans. Social 

Theory, 59, 33-76-122.

심 문 숙(Moon Sook Shim)             [정회원]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가족간호, 

웰다잉,삶의질

․ E-Mail : msshim@konyang.ac.kr


